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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신산업 진출도 지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적용범위 확대: 과잉공급 업종 기업(현행) + 신산업 진출 기업 +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 기업

             ◆ 공동사업재편 심의기준 완화

             ◆ 인센티브 보강: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특례 신설

□ 오는 8.12일 일몰을 앞둔「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

활력법)」의 개정안이 8.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기업활력법 개정 경위: 정우택 의원 발의(‘18.10.26)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상정(’18.11.26) → 위성곤 의원 발의(‘19.1.23) 및 산중위

상정(’19.3.12) → 산중위 법안소위 병합심의·통과(7.5) → 산중위 전체회의 통과

(7.12) → 법사위 통과(7.31) → 국회 본회의 통과(8.2)

ㅇ 개정안은「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

하고, 적용대상을 현행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군산, 거제 등)의 주된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

하는 한편,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하는 경우* 심의기준을 
완화하고,「기업활력법」승인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공동사업재편 예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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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법은 8.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

되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는 금번「기업활력법」개정이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으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

으로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ㅇ 개정「기업활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기업의 적용 범위·요건 등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 공정거래법 ,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해주고 자금 등 정책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으로서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09

개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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